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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콜로키움

5월 18일(금) 영어영문학과 69회 콜로키움에서 “After Hot Sex: Towards a 

Queer Epistemology”라는 제목으로 김수연 교수(국민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블록세미나

7월 2일(월)부터 7월 6일(금)까지 “Sublexical Co-occurrence Statistic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에 대한 주제로 Hahn Koo 교수(San Jose 

State University)의 해외학자 초청 블록세미나가 있었다.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

6월 11일(월) “The Queer Art of Failure”의 제목으로 Judith Halberstam 교

수(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강연이 있었고, 7월 4일(수)에는 

“An Unsupervised Method for Identifying Foreign Loanwords in 

Korean”의 제목으로 Hahn Koo 교수(San Jose StateUniversity)가, 이어 7

월 6일(금)에는 “Deleuze and Literature”의 제목으로 Ronald Bogue 교수

(University of Georgia)가 강연을 했다.

독일어문화권 연구소 

종강집담회

6월 15일에 2동 408호 세미나실에서 종강집담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표자로 

김태환(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전지성이란 무엇인가? - 소설 형식의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주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홍진호(독어독문학과) 교수

가 <(꿈의 노벨레): 꿈속의 현실과 현실 속의 꿈 (II) - 프리돌린의 체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노어노문학과

블록세미나

노어노문학과에서는 UCLA 응용언어학과의 Olga T. Yokoyama 교수를 초청

하여 5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러시아 기능문법의 제주제>라는 제목

으로 블록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해외학자 초청 공개강연

5월 19일(토)에는 노어노문학회와 공동주최로 Olga T. Yokoyama 교수

(UCLA)의 공개강연이 있었다. 강연은 “Applying Discourse Grammar”라는 

제목으로 <예브게니 자먀찐(Evgenij Zamjatin)의 <우리들>과 <홍수>에 대한 

담화문법적 분석>과 <번역 이론에 대한 기술적 고찰>이라는 두 가지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제5회 러시아 시와 음악의 밤

6월 5일(화) 노어노문학과 ‘제5회 러시아 시와 음악의 밤’ 행사에서는 러시아 

시낭송, 러시아 민요, 가곡, 현대 가요, 댄스공연이 있었다.

중세르네상스 연구소

월례 집담회

중세르네상스 연구소에서는 5월 25일 월례 집담회를 5동 431호에서 열었다. 

전한호 교수(경희사이버대)가 <중세와 르네상스의 죽음-뒤러(1471-1528)

의 작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철학사상 연구소

윤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

제2회 “윤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5월 31일(목)에 신양관 국제회의실(302

호)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정원섭 박사(건국대 글로컬 소통․통섭

교육원)가 <사이버윤리>라는 주제로, 김은희 박사(BK철학연구사업단)가 <성

윤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콜로키움

제175, 176, 177차 콜로키움이 9동 철학사상 연구소에서 5월 24일과 30일, 

6월 1일에 각각 열렸다. 제175차 콜로키움에는 John Maier 교수(시드니대

학)가 <Voluntarism about Practical Reason>이라는 주제로, 제176차 콜로

키움에는 유선경 교수(미네소타주립대학)가 <유전자의 철학적 이해>라는 주제

로 발표했고, 이어 제177차 콜로키움에서는 Randolph Clarke 교수(플로리다

주립대학)가 <Freely Omitting to Act>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칸트학회 / 철학사상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7월 7일 철학사상연구소와 한국 칸트학회 공동주체로 두산인문관 교수회의실

에서 “칸트철학과 정치권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충진(한성

대)은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를, 조효원(서울대)은 <마르부르크에서 마

케도니아로 – 헤르만 코헨과 프란츠 로젠츠바이크의 사유에 관한 시론>을, 김

항(연세대)은 <예외상태와 공공성: 칼 슈미트와 위르겐 하버마스>를 각각 발표

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포퓰리즘 학술대회

5월 25일(금)에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이라는 주제로 국내 연구자들을 초

청하여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중

심으로 강연회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과/연구소 소식

인문대 가족 여러분,

저는 7월 22일 인문대 학장으로서의 두 번

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

러 모로 부족한 제가 그동안 학장의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면, 모두 

인문대 교수님과 학생, 직원, 동문 여러분들

의 덕분입니다. 도와주신 인문대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4년 전 저는 첫 임기를 시작하며 몇 가지 과

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기초 및 전공 교육

의 내실화,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인문대 구성원간 소통의 증대, 사회교육을 통한 인문학 저변 확대 등입니

다. 여기에 인문대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한 환경 개선과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라는 과제가 곧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

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양교육센터와 국제화지원센터 등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환

경 개선과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된 부문도 있으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

나게 될 부문들도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의욕만 앞서서 정밀

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듯합니다. 이런 일들을 남겨두고 떠나려

니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못 다한 일들은 이제 후임 

학장께서 저보다 뛰어난 안목과 능력으로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

는 학장직을 떠나며 제가 앞으로의 인문대학을 그려 보며 느끼는 소회 한 가지

만을 말씀드리며 제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문대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교수들의 연구, 교육 및 연구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인문대학은 과거 1-20년 전

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교육 면에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기

초학문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인문대학은 기초교양교육을 창의적이고 내실 있

게 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학부의 전공교육도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인문대 출신의 졸

업생들이 구미 각지의 대학에 유학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데에서

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배출

하는 박사들이 세계 명문대학 출신의 박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세계를 무

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

지막 사업으로 박사과정 학생들의 장기 국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인문대학이 길러내는 학문후속세대가 큰 

포부를 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신진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을 비롯

한 인문대 가족 모두는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통해 노력하고 학교 측도 이에 대

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지향

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자 우리 학문의 자존

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월 23일자로 서울대학교의 교육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게는 이

제 서울대학교 전체의 교육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으나, 저는 

정년퇴임은 축복받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

다. 더구나 다방면에서 역량을 두루 펼치면

서 학덕을 두텁게 쌓고 학교생활을 마치는 

황경식 교수님의 정년퇴임은 더욱이나 그렇다.

황경식 교수는 그간 학문 분야에서 뿐만 아

니라, 기업의 경영에서도, 각종 모임의 명사

회자로서도, 신 고금소총(古今笑叢)의 대가

로서도, 뽕짝부터 창까지를 아우르는 명창

으로서도, 최근에는 전통 예술품 감식가로

도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주었다. 필시 ‘다재

다능’이라는 말은 이런 분을 위해서 만들어

진 말일 것이다.

그런데 자칫 다재다능은 학자에게는 흠 아닌 흠이 될 수 있는 터라, 경우에 따

라서는 발휘를 억제하는 것이 좋을 법하다. 사람들은 남의 핵심적인 공적을 흐

리게 할 의도로(본능적으로) 주변적인 공이나 장점을 부각시켜 보거나 말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주변적인 성과의 흐뭇함에 빠져 핵심

적인 사안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수가 있으니 말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재능과 공적으로 인해 학자로서 황경식 

교수의 진면목이 가려졌을 것이나, 그의 학자로서의 탁월함은 더욱 비상하여 

찬연하게 빛을 발한다.

황경식 교수는 논문들은 헤아릴 것도 없이, (공저 포함하여) 무려 88권의 저 ․ 

역서를 펴냈고, 윤리학 관련 학회를 창설하였으며, 한국철학회의 회장

(2009~2010)으로서 학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그는 논제의 선점능력, 논변의 충실도, 결론의 타협적 생

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성을 보여주었고, 근면 성실한 학구열이 

추진체가 되어 다대한 학문적 업적을 냈다. 그의 논제 선점능력은 세계 문화와 

철학의 과제에 대한 식견과 넓은 시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충실한 논변은 

그의 지적 철저성의 반영이고, 결론의 생산성은 이론과 현실의 접목에 대한 절

실한 소망의 표현이다.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황 교수님은 인문대학 

최초로 ‘국가 석학’에 선정되고, 퇴임에 즈음해서도 대저 『덕윤리의 현대적 의

의』(아카넷, 2012)를 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황경식 교수께서 앞으로 남은 충분한 시간 동안 그간의 궁리와 역행을 “

황경식(‘덕행’)이론”으로 발전시킬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백 종 현(철학과 교수)

계속 인문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업무를 

너그러이 성원해 주신 인문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면서, 또 

신임 학장님의 리더십 아래 인문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믿으면서 이만 

줄입니다.

인문대 학장 변창구

4년의 임기를 마치며

황경식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함

● 변창구 학장

● 철학과 황경식 교수


